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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제목 | Love Me Sweet 

기       간 | 2012. 05. 24(목) – 06. 30(토) 

장       소 |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전시 작품 | 조각, 설치 15 여 점 

 

2000 년대 초반 등장한 한국의 젊은 조각가 군을 대표하는 이동욱은 그동안 스컬피라는 소재로 만든 정교하고 

사실적인 조각을 통해 완벽한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숨겨진 폭력적이고 낯선 상황의 대비를 표현하였다. 정확한 

통제 하에서 모습을 드러낸 완벽하게 짜여진 작품들의 구성은 작가가 제어할 수 있는 선의 극단까지 밀어 부치는 

작가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통제의 바탕에서 나온 조각 작품들을 마주한 관객들은 우선 조각의 작은 크기에 

놀라고, 작은 조각에서 전해지는 생생하게 사실적인 형태와 색, 표면의 느낌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신작들은 기존 작품의 특성들을 포함하면서도, 개별적인 조각들이 마주한 작은 무대들을 크게 

확장하여 좀더 다양하고 심화된 형태의 인스톨레이션을 선보인다. 

 

2003 년 첫 개인전부터 지속적으로 집중한 주제인 기르기(Breeding)는 원래 작가의 수집 및 동물을 기르는 

취미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기르는 자와 길러지는 자, 이들 사이를 지배하는 기르기의 시스템을 포착한다. 

이러한 전시 작품의 예는 <Good Boy (2012)>라는 작업이다. 작품의 중심에는 위태로이 서있는 한 남자가 있다. 

마치 먹이사슬을 연상하듯이 남자의 두 손에는 여러 가닥의 줄이 붙들려 있고 이 줄에는 다양한 형태의 30 여 

마리의 개들이 매여 있다. 인물과 개들은 매우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놓여 있다. 이들의 균형감은 어느 누군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것이다. 굿보이(Good Boy)란 자신의 

반려견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하는 칭찬의 말이다. 하지만 이 굿보이가 개를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이러한 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묶인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다만 사회 내에 여러 관습과 

터부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암묵적인 질서 하에 놓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인물의 

자세와 형태에 따라 내가 가해자일수도 피해자일수도, 혹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신작인, 전시 제목과 동명인 <Love Me Sweet (2012)>은 트로피 형태로 지어진 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꿀과 같은 달콤한 물질이 처덕처덕 흘러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벌집으로 만들어 진 것처럼 

보이는 트로피는 꿀과 함께 녹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극명하게 꿀처럼 달디 달았던 그 어떤 영광의 시간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영광과 지우고 싶은 과거 (2012)>는 새장과 트로피, 실제 새들로 구성된 

인스톨레이션 작품이다. 반짝이는 트로피들, 새장에 갇힌 새들은 트로피 컵에 담긴 모이를 먹고 자란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새장 속에 놓여있다. 반짝이는 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들의 배설물들과 각종 오물들로 

더렵혀져 그 빛을 잃는다. 새장에 갇힌 새들은 그 속에서 부대끼며 지내다 결국 죽음까지 다다른다.  

 

가해자와 피해자, 영광과 성쇠 사이의 간극은 모자이크 형태를 사용한 인물 작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물들의 한 부분이 마치 텔레비전 영상에서 폭력적인 장면 등이 방영될 때 사용하는 모자이크 처리처럼 보이는 

네모난 조각들에 의해 가리워져 있다. 피와 살색이 비치는 작은 조각들을 통해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폭력적인 

한 장면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상황에서 행위를 가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유추해 볼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그 어떤 해석도 제거된 상황에서 잔혹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은 다만 그 

상황의 가치 중립적이고 유일한 목격자일 뿐이다. 

 

이렇듯 모호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인물에 대한 고찰은 지난 2006 년 개인전을 통해서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전시장을 거대한 양어장으로 변신했던 전례와는 달리, 이번 전시에서는 거대한 새장과 같은 더 극적인 

상황이 제시되며, 장치는 보다 확대되고, 전시 작품 또한 확대 발전된 형태를 보인다. 

 

작가 소개 

 이동욱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마쳤다.  2012년 <Love Me Tender> (두산 갤러리, 뉴욕, 

미국), 2008년 <Cross Breeding> (아반떼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2006년 <Breeding Pond>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한국), 2004년 <Mother Breeding> (브레인 팩토리,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2011년 스

웨덴 웁살라 미술관과 2009년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2009년 런던 사치 갤러리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

였으며, 내년 1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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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전시 전경 



 

 지켜야 할 영광과 지우고 싶은 과거_2012_혼합 재료_129x195x87cm, 좌대: 49x216x109cm  

 
Good boy_2012_혼합 재료_80x120x120cm 



 

 

아직 제목이 없다_2012_혼합 재료_32x220x110cm 



 
Dress_2012_혼합 재료_18x12.5x5.6cm, 좌대: 120x40x40cm 



 

Love Me Sweet_2012_혼합 재료_가변크기 



 

Love Me Sweet_2012_혼합 재료_가변크기_상세 이미지 



 
Love Me Tender_2012_혼합 재료_63.5x19.5x14cm, 좌대: 120x40x40cm 



 

Love Me Tender_2012_혼합 재료_63.5x19.5x14cm, 좌대: 120x40x40cm _ 상세이미지 



 

Nice Shot_2011 _혼합 재료_17x7.5x6cm, 좌대: 80x40x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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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아름다운 냉소, 아라리오 베이징 갤러리, 베이징,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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